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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디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디뮤지션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평가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국내 인디뮤지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음악 환경, 음악 활동의 특성, 인디뮤지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작업 시설과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 기회가 부족하다

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경력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대형 공연장 공연 기회가 많으며,

음악 활동 횟수와 음악 활동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는 음악활동

횟수, 사회적인 인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

공되는 지원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를 버리고 다양한 부문과의 조율을 통해 인디뮤지션의 창작을 독려해야할 것이다.

■ 중심어 :∣인디뮤지션∣대중음악∣인디문화∣지원제도∣직업만족도∣

Abstract

Academic interests have long left from the field of indie musicians, despite of their social and

cultural values. This also means indie musician policies have enjoyed lack of evaluation.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die musicians’ environment, music activities and their

job satisfaction by employing online survey method which were conducted over 105 Korean indie

musicians. Survey results show that indie musicians feel the lack of performing facilities that can

hold over 50 seats. Indie musician group with experience of 6 years and more has more chances

of performing at big facilities. This group also tends to play more often, and earn more money

from music activities. Also, analysis shows that satisfaction level of Indie musicians is affected

by two factors - music activities and social reputation. From th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indie musician policy needs to build grounds to harmonize supports from various field rather than

play as a single supporter. Patriarchal attitude that government should do and can do everything

is no more in effective at least in indie mus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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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중음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때는 싸구려

문화, 하층민의 전용물로 폄하되던 대중음악이 지식사

회, 창조경제의 도래와 함께, 도시 브랜드 가치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콘텐츠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산업,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

화적 표상이라는 점에서도 대중음악의 의미는 남다르

다. 대중음악의가치가이처럼재발견되고 있는것은전

세계국가에서 공통된현상이지만, 유독한국에서더 두

드러진다고할수 있다. K-pop의전지구적확장이 이끌

어낸 경제적, 문화적 성과에 고무된 탓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대중음악이 지니는 권력은 음악인을 꿈꾸

는 청소년 군단과 젊은이들의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된

다. 크고 작은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 거대한 군중이

몰려들고 있으며, 각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대거 신설되

면서 매년 3천 여 명의 음악전공자들이 사회에 유입되

고 있다[1].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디션의 좁은 문을 통

과하거나 기획사 견습생이 되는 수는 제한적이며, 특히

대중적으로 노출되거나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특권은

지극히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다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진입 장벽이높지 않은독립적인창조영역, 즉, 인

디뮤지션이라는 무리에 합류하는 것이다. 인디뮤지션

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인디뮤지션

이 되기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지 않는

까닭이다[2]. 더욱이 간편한 홈레코딩을 통해 DIY 레이

블 제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1인 레이블 또는 마이크로

인디의 시장 진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3].

소수 대형 기획사 중심의 산업 구조[4], 아이돌 스타

위주의 장르 편중, 10대 시청자 위주의 음악방송이 심

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는 국내 대중음악 문화 속에서

[5] 인디뮤지션의 존재는 분명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류 음악 산업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 산업의 지평을

확장하고, 음악 산업의 토대를 견고히 하는 저력이 되

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간 인디뮤지션

을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인디 뮤직에 담긴문화적 담론과팬덤 문화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어질 뿐,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처한 환경

은 어떠하고, 특히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인디뮤지션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

했다. 반면, 인디뮤지션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 부상에

따라, 인디레이블제작지원, 인디음악신인지원프로

젝트 등 이 영역을 진흥하기 위한 공적 사업이 확장되

고 있는 추세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정책이 가져온 성

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인디뮤지션에 대한 촘촘한 이해를 바탕으

로 하고 있다는 단초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술 작

업 역시 대부분의 관심이 산업적, 비즈니스 차원에 치

우쳐 있다고 반성된다[6]. 특히, 공장형 생산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아이돌 문화에집중되어있거나[7], 대중

음악을 돈벌이 수단, 국가 이미지 개선 수단으로만 이

해할 뿐, 대중문화에 종사하는 개인들의 삶과 직업을

진중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는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본 연구는 그간 외면되었던 국내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 이들의 음악 활동 여건을 점검하

고, 이러한 환경이 예술인으로서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증

가한 공적지원이 인디뮤지션의 삶과만족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가도 검증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디뮤

지션의 작업 및 공연환경, 음악인활동 및수입은 어떠

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러한 특징

과 더불어 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인정, 지원 수혜 경험

이 예술인으로서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인디뮤지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더해줌은 물론, 부침을 거듭하고 있

는 국내 인디뮤지션 정책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내 대중음악 정책

전반뿐만 아니라, 대중음악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기존 문헌 검토

1. 인디뮤지션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한 기존연구

모든 인디문화는 상업적주류 문화에대한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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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다. 인디 문화는 음악이 되었든, 또 다른 예

술이든 장르에 관계없이 차별적이며, 반문화적, 아방가

르드적이다[8]. 인디뮤지션 역시 스타산업의 상업주의

와 한탕주의에 대항하여 새로운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의 자유와 뮤지션의 독립을 추구한다는

점[9]에서 인디 문화의 궤적을 유지한다. 이들은 주류

매체를 회피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의 소극성과는

대비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위해 독립된 장을

스스로 개척하는 적극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10]. 이 같은 저항과 전복, 통제와 이성에 대한 도전

성향은 인디들조차 스스로를 주변적이라 생각하게 만

들며, 이러한 차별화는 인디 집단 내부의 결속력, 친근

감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11]. 인디뮤지션 대부분

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빈곤, 주변 계급의 문제는 동

질적 삶을 영위하는 집단을 통해 위로받게 되며, 이들

이 겪는어려움은오히려 결속력을 강화하는기재로 작

용하는 것이다.

최근 대중적 주목을 받고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인디

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단일한 기표 안에 뭉

뚱그릴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양상을 띠기도 한다[12].

오늘날의 인디는 메이저와 공생적, 상호보완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집단이라 해석되기도 한다[13][14]. 심지어

현재의인디는 주류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다른 유형

의 상업 음악이라 이해되기도 한다[15].

이러한 인디뮤지션에대한 인식 및문화적 의미변화

에 힘입어, 최근 이들 분야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

는 듯하다. 이 중 다수는 인디음악의 장르적 특성과 담

론에 주목하거나[16-19], 소비 특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20-22], 소수만이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과 활동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9][23][24],

대부분 인디뮤지션의 삶은 여전히 빈곤한 것으로 보인

다. 최근의 변화는 인디뮤지션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만

키웠을 뿐, 열악한창작환경으로고통받고 있으며, 기

초 생활조차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청

년 유니온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확인된다. 청년

뮤지션의 월평균 고정수입은 69만원에 불과하며, 응답

자의 1/3이 경제적 곤경 탓에 음악활동의 어려움을 겪

은 것으로 나타난다[25].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유

사한 듯하다. 호주의 인디 종사자 중 절반은 연 1만 호

주달러에 그치는 수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돈을

버는 것과는 거리를 유지한다[2]. 이러한 궁핍한 삶을

자청하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실험하고, 실패를 거듭하

며 인디의 직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2. 인디뮤지션 지원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이상과 같은 논거는 최근 인디 음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 된다. 즉, 대중음악에서

인디 음악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뮤

지션들이 음악적 가치를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정부가 ‘대중문화 산업 글로벌

경쟁력강화 방안’을 도입하면서, 인디음악을 위한 지원

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이런 면에서 고무적이다. 인디

경연대회지원, 홍대클럽의인디음악거점화지원, 국내

대학 실용음악과의 케이 팝 특성화 교육 기관 지원, 케

이 팝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핵심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26].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은, 지원 세부 사업 내

용에서드러나듯이, 지원의초점이 양적 성과에 맞춰진

점이다. 합리성, 효율성을 중시하며, 지역협력 사업을

확대해온 2000년 이후 지원 정책의 조류[27]가 인디뮤

지션 지원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2003년 도입되었던 인디레이블 육성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규모 감축을 거쳐 2007년 완전

폐지되었다. 인디뮤지션 내부적으로는 실효성을 인정

받던 사업이었기 때문에적지 않은아쉬움을 낳기도 했

다[28]. 이같은 제도적 부유는정책 중심축이 부재하다

는 비판으로 연결되기도 하며[29], 인디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바탕으로 양적, 외형적인 지원에서 탈피하여 창

의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선회가 필요하다는 지적

을 낳기도 한다[9].

인디를 위한 지원제도가변동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물론 문화 선진국에서는

대중음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이적고[7], 인디를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전

지구적 제도 변화를 피해가지는 못하는 듯하다. 오래전

부터 영미권의 문화정책은 지원과 규제, 예술의 관리로

이해되어 왔고[30], 이에 따라 대중음악 장려책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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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동시에 도입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것이 사실이

다. 특히 1990년 이후 대중음악 정책을 산업 정책과 결

합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가 증가해 왔으며, 도시 브랜

드나 지역 경쟁력확보의 디딤돌로 삼고자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7].

이러한 추세는 정책적 기조 변화에서도 고스란히 드

러난다. 2010년 스코틀랜드 문화 영역 지원을 위해 새

롭게 설립된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는 문화적인 차원이나 예술인보다 경제, 산업

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 목표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31]. 네덜란드 정부는

2011년 문화 예산을 25% 삭감하고, 민간 부문을 후원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였다[32]. 네덜란드의 관대한 지

원 정책이 예술인들로 하여금 공적 지원을얻는데 지나

치게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들며, 공적 지원을 위한 활

동에만 몰두하도록만든다는 비판[33]을 의식했기때문

으로 해석된다. 또한 멜본 외곽의 인디씬을 문화 거리

로 발전시키기 위한 호주의 노력은 인디뮤지션을 지역

에서 추방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기업과 투자자들

의 유치, 소비자유입으로지대가상승하고, 인디뮤지션

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급 도시로 탈바꿈되

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파

괴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흔한 복제 도시로 전락하였

다는 평가다[2].

창조경제 시대의 대중음악 정책이 이처럼 표류를 겪

는 이유는 음악이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미적,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음악 정책이 미적 가

치와 상업적 논리가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에 놓여 있

기 때문인 것이다. 제한된 희소자원을 분배해야하는 정

책은 이러한 양극의 필요에 대해 경중을 가리고, 우선

권을 결정해야하는 부담을 지니게 되며, 결정을 뒷받침

할 명백한 근거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삶

을 풍요롭게 한다는식의 내적가치보다는산술적 경중

을 헤아리기 용이한경제적 가치의 설득력이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예술 영역뿐 아니라 산업,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교육 등 복잡한 영역을 포괄하

는 문화 영역의 정책[34]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오브리엔의 연구는 문화에 산

업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

려남을 알 수 있음을 입증한다[35]. 음악 정책이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선언[36]은 이러한 점에서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지원의 효율성에 대

해서도 일관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주목된

다. 재정적 지원이 창의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 존재하는 반면[37], 예술적 창의성이 어떤 경우

에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31]. 예술가의 주된 창작 동기는 내적 욕구에

서 출발하므로 자신의예술관에 도움이 되는 외부 자원

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예술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

이 있는 지원은 경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만의 확

고한 예술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이라는 외

부의 개입을 경험할 경우, 후원자의 요구에 맞출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예술적독창성 발휘가 어렵다고설명된

다. 어떤 경우든, 공적 지원이 창의성을 유인하는 절대

적 요인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33].

조중걸[38]도 공적 지원과 창조성의 인과관계를부인

한다. 물론 경제적 안정과 자유가 창조에 도움이 될 수

는 있지만, 예술적 창작을 위하여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대가없는

지원은 없으며, 정부가 과세에 대한 대표권, 즉, 지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과세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예술가들은 표현의 자유

에 대한 방해, 창작 정신에 대한 위협이라 반발하지만,

창작과 억압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아니라는것이 그

의 주장이다.

정부의 지원이 예술적 창작을 올곧이 진작하지 못하

는 것은 보조금이 지향하는 덕목의 편향성 때문이다.

즉, 정부의 지원은 형평성, 접근성, 유대감, 국가적 정체

성을 중요하게 간주하는데, 이러한 가치 편향성으로 다

양한 욕구를 지닌 집단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은 독립성, 합

리성, 개성, 소비자의권리를중요하게생각하며, 개인들

의 자발적 기부에는 신뢰, 명예, 사랑, 관대함의 원칙이

비중 있는 잣대로 작용한다[32]. 이러한 해석은 정부 지

원에서 부재되어 있는덕목이 시장이나 시민을 통해공

급될수있음을보여준다. 각각의지원 주체가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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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치, 목표, 규범에 의해 예술가의 창조성이 고

르게 자극받으며, 내적, 외적 동기가 모두 반응할 수 있

기때문이다. 이는결국예술인의 직업에대한만족감을

고무시키는방향으로작동할것으로예측할 수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예술가들이 지배적인 단독 후원자에 의

존하는것 보다는, 다양한지지를받는 것이필요하다는

프레이[39]의 주장은 설득적이다. 나아가 그는 정부의

지원은예술가들이다양한 재원을 배합할수 있도록 도

와야한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이 예술인 지원에 참여하도록 제도적 토대

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창조영역 종사자들의 자아 만족감이나 내적 동

기를 설명하는 동기구축 이론은 인디뮤지션 정책을 평

가할 수 있는 적절한 잣대가 된다. 동기구축 이론은 창

조영역 종사자들이 열악한 고용여건과 임금에도 불구

하고 기꺼이 직업의 길을 선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내

적 만족도가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40]. 이에 의하면 규제나 진흥책, 인센티브 등의

개입이나 보상이 창작자들에게 협력적으로 받아들여

질 경우,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내적 동기가 상승

하며[41], 예술적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

떠한 요인이 국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긍정적 기여

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앞

으로의 정책적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직업인으로서의 인디뮤지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인디뮤지션의 배경

과 더불어,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음악 환경이 어떠한 차

이를 보이며, 음악 활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매년 인디뮤지션 대열에 합류하

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이들이 지니는 의미가 높아졌음

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는반성에기인한다. 두 번째 목적은 인디뮤

지션이라는 직업적 충족감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

치는가를 평가하는데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은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시민의 지지

를 통해 창작의 동기를 부여받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

러한 각 영역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음악 활동, 수입, 공적지원, 사회

적 인정이 음악인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인디뮤지션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음악환경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국내 인디뮤지션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음악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3. 국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에서는 인디뮤지션의 성별, 연령, 학력, 음

악 전공여부, 활동기간, 활동형태에 따라 작업시설, 공

연장 이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공연, 행사, 버스킹 등 총 활동 횟수,

음악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이 인디뮤지션의 배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포털 검색, 인디뮤

지션 사이트, 인디협회, 보도 자료 검색을 통해 국내 인

디뮤지션의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인디레이블 이외의

소속사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고, 정규직 직장을 다니

는 경우역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통하여총 852

개 팀의 인디뮤지션 리스트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

로 인디뮤지션을 임의로 추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

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서베이몽키(surveymonkey.

com)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별 뮤지션의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통해 링크를 전달하고, 설문을 독려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은 2015년 1월 26일부터 3월 26

일까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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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응답한 인디뮤지션은 148명이었다. 이 중 무

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에 적합지 않은 설문 43부를 제

외, 최종분석에는 105명의 설문을 투입하였다.

2.2 주요 변인의 정의 

① 작업시설 이용

작업시설 이용 변인은 인디뮤지션들이 음악 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창작, 제작, 연습 등 작업시설이 충분

한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 변수화 하였다.

② 공연장 이용

공연장 이용 변인은 응답자 개인의 공연 시설 이용

용이성을 5점 척도로 질문하여 변수화하였다. 공연장

이용 변인은 공연법(제9조1)에 의거, 등록 의무 대상인

50석 이상과 등록 면제 대상인 50석 미만을 구분, 별도

의 변수로 구축하였다.

③ 공연 횟수

공연 횟수 변인은 최근 1년 동안 공연, 버스킹, 행사

등을 포함한 음악 공연 횟수를 의미한다.

④ 총수입

총수입은 음악활동을 통한 월평균 수입을 의미한다.

기타 활동을 통한 수입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⑤ 지원수혜경험

지원수혜 경험은재정지원을 포함공적 지원의수혜

여부를 의미하며, 더미 변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⑥ 사회적 인정

사회적 인정 변인은 인디뮤지션을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사용

하였다.

⑦ 만족도

만족도 변인은 인디뮤지션 스스로가 뮤지션으로서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5점 척도로 질문하여 사용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을 살

펴보면, 총 105명의 응답자 중, 남성 뮤지션이 71.8%로,

남성 뮤지션이 여성 뮤지션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0%로 지배적인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38.5%로 나

타났으며, 40대 이상도 11.5%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60.3%로 높은비중을 차

지하였고, 전문대졸은 11.5%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28.2%의 분포를 보여, 국내 인디뮤지션 집단이 비교적

고학력 소지자임을 알 수 있다. 음악 전공자와 비전공

자의 비중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학시절 음악을 전공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49.1%, 음악 비전공자는 50.9%

로, 뮤지션의 직업을 위해 반드시 음악을 전공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들의 뮤지션을 활동한 기간은 1년부터 32년까

지 큰 폭의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활동 기간은 8.1년이

었다. 인디뮤지션활동기간이 1∼5년인응답자는 43.7%,

6년 이상인 응답자는 56.32%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솔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컬 세션을

담당하는뮤지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

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뮤지션은 68.6%였다. 또한 솔로 활동을 하는 경우가

43.7%, 2∼4인 그룹 활동이 33.3%를 차지하였다.

2. 인디뮤지션의 특성에 따른 음악환경차이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활동기간, 음악전공여부,

활동 형태에 따라 작업시설 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독

립 변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작업 시설 이용 차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업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5점 척도 평균

2.36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들 성별, 연령,

학력, 활동 기간 등의 특성에 관계없이 작업 시설에 대

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연장 이용에 대해서는 응답자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50석 미

만의 공연장 이용 기회는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50석 미만의 공연장 이용에 대

해서는 5점 기준 평균 3.24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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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 기회는 응답자의 배경 변인에 따라 이용이 달라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뮤지션 활동기간 6년 이상인

집단이 5년 이하인 집단보다 50석 이상의 공연장 공연

기회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p<.005). 또한 솔로로

활동하는 인디뮤지션보다는 그룹 활동 인디뮤지션이

큰 규모의 공연장 이용 기회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규모가 큰 공연장에서 공연할

기회는 경력 뮤지션과 그룹 뮤지션에게 상대적으로 수

월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역으로 활동 경력이

짧거나 솔로로 활동하는 뮤지션들은 큰 공연장에서 공

연할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알수 있다. 이는 대규

모 공연 문화가 특정 인디뮤지션에게 쏠려있음을 함축

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50석 이상의 공연장 이용은 평

균 2.74점으로, 작은 공연장보다는 이용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공연장(50석이상)이용 차이

N 평균 F

활동기간
5년 이하 36 2.417

7.601*
6년 이상 48 3.000

활동형태
솔로 40 2.325

11.802**
2인이상 45 3.044

*p<.01, **p<.001

3. 인디뮤지션의 특성에 따른 음악활동차이

인디뮤지션의 특성은공연 등의 음악 활동 횟수와수

입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디뮤지션의

특성에따라 음악활동 횟수가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를 살펴본 결과, 뮤지션들의 활동기간, 음악 전공 여부

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인디

뮤지션 활동기간이 6년 이상인 집단의경우, 일년 동안

평균 110.5회의 공연, 행사, 버스킹 등의음악 활동을 수

행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이하집단의평균활동

수 29.0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p<.05). 인디뮤지

션 활동 기간이 긴 집단의 활동 횟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경력이 이들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

는 영위해온 인디뮤지션만이 현재 뮤지션 직업을 지속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음악을 전공한 인디뮤지션의 활동 역시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전공한 인디

뮤지션의 연평균 음악 활동 횟수는 126.7회에 달하는

반면, 비전공자의연간 평균활동 횟수는 1/4에도 못미

치는 29.3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결과는

음악 전공여부가 작업시설 평가나공연장 이용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앞의 분석 결과

와는 대조적이다. 전공자나 비전공자들의음악 활동 여

건은 다르게 체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전공자

의 뮤지션활동이 훨씬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음악 전공자들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응답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전공자들이 연간 30회에 불과한 활

동에 그치는점은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는부분이라

판단된다.

표 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음악활동 횟수 차이

N 평균 F

활동기간
5년이하 30 29.0333

5.465*
6년이상 31 110.4839

전공여부
음악전공 16 126.6875

5.170*
음악비전공 21 29.2857

*p<.05, **p<001

응답자들의 특성은 음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월평

균 수입에도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있는 것으로나타났

다. 월평균 음악 활동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

은 응답자들의 연령과 활동기간으로 나타났다. 우선 30

세 이상의 집단의 월 평균 수입이 20대 이하의 집단보

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 또한 활동 기

간이 6년 이상이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월평균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주목해야할 부분

의 월평균수입이 높은집단의 경우도 청년유니온의 조

사 결과[17]와 유사한 수준인 월 평균 수입이 6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29세 미만인 응답자의 월평

균 수입은 3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는 음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만을 측정한 것이

긴 하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인디 뮤지션 삶이 얼마나

녹록치 못한가를 극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하겠다. 응

답자들은부족한생활비를레슨, 강의, 아르바이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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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평균(만원) F

연령
29세이하 38 12.00

25.860*
30세이상 39 59.56

활동기간
5년이하 45 22.80

6.341**
6년이상 56 43.84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별, 학력, 전공 여부, 솔로 등의 활동 형태

는 수입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활동 기간이 긴 집단의 경우 음악 활동 횟수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입에 차이

를 보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음악 전공자의 경우, 활

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에서는 비전공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음악 전공 뮤지

션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

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관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표 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월평균 수입차이

*p<.000, **p<.05

4. 인디뮤지션의 만족도

인디뮤지션의 만족도는 공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적 인정, 예술인으로서의 다양한 활동, 창조적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 등이 결부될 때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작업시설,

공연장 이용, 음악 활동 횟수, 음악활동수입, 사회적 인

정, 지원수혜경험이응답자들의만족도에 어떠한영향

을 미치는가를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간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전공여부, 활동기간, 음악

활동 형태 등 6개 응답자 배경 변인의영향력을 통제한

후, 각 변인간의 편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0석 이상

공연장 이용, 50석 미만 공연장 이용의 두 변인간에 높

은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독립변인간 높은 선형 관계

가 존재할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자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없기때문에 이들 두변인중 50석이상공연

장 기회 변인을 제외한 뒤, 나머지 독립변인을 회귀분

석에 투입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인 인디뮤지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은 사회적 평가, 음악 활

동 횟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단계 회귀 분석에서

종속변인에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음악활동 횟

수로 나타났다(p<.05). 1단계 회귀식의 수정된 R
2
는

.075으로 비교적 낮은 설명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음악 활동 횟수가 많을수록 응답자들의 만족도

역시높아짐을 알수 있다. 2단계 회귀식에 투입된 변인

은 사회적 인정으로(p<.01),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 느낄수록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정된 R
2
는 다소 증가하여 .138이었다.

이외의독립 변인인 작업시설, 공연 시설, 수입, 지원

수혜 경험은 뮤지션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활동수입이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흥미롭

다. 이는 적어도 자발적으로 궁핍을 선택한 인디뮤지션

들에게는 수입이 충족감을 좌우하는요인이 될수 없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해석할 수있다. 또한 지원수혜 경

험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적 지원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

라는 대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인디

뮤지션 개개인이 체감할만한 수준의전폭적 지원은 이

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드는 듯하다.

국내의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비단 인

디뮤지션뿐만 아니라, 국내창조 영역의 종사자들이 공

통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인 듯하다[42]. 공적 지원만으

로는 예술인의 충족감을 장려하기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적지원과 더불어 공연 기회를 확충하

고, 인디뮤지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을 집결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인디뮤지션 만족도 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df F

Adjusted
R
2

B 표준오차 베타

1
단계

(상수) 2.798 .139
1 5.323 .075

음악활동 횟수 .003 .001 .305*

2 

단계

(상수) 2.140 .329

2 5.258 .138음악활동 횟수 .004 .001 .354**

사회적인정 .378 .17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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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변수

모형
베타
입력

t 유의확률 편상관계수

공선성
통계량
공차

1
단계

총수입 .043 .325 .746 .045 1.000

지원수혜경험 .000 .003 .997 .000 .998

사회적평가 .284 2.192 .033 .293 .969

공연장이용 -.030 -.223 .824 -.031 .951

작업시설이용 .162 1.171 .247 .162 .901

2

단계

총수입 .046 .361 .719 .051 1.000

지원수혜경험 .011 .088 .930 .012 .996

공연장이용 -.081 -.604 .549 -.085 .925

작업시설이용 .121 .889 .378 .125 .881

*p<.05, **p<.01

V. 결론 및 제언

인디뮤지션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문화적 쏠림 현상 속에서 인디 문화가 추구

하는 다양성, 예술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투영하는

것이며, 인디뮤지션에 합류하는 젊은 층을 위한 배려가

담긴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불구하고, 인디

뮤지션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디뮤지션을 위해

마련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성에 대한고민은 차

치하더라도, 성과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진바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국내 인디뮤지션

개인의삶에한걸음다가가, 음악환경, 음악 활동의특

성을 살펴보고, 인디뮤지션의 만족감을 구축하는 요인

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5명의 인디뮤지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이들에대한 이해를통해 국내인디뮤지션정책의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음악 환경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

들은 작업 시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50석 이상의 공연장을 이용할 기회가 부족

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뮤지션

활동 경력이 짧은 집단과 솔로로 활동하는 뮤지션에게

대형 공연장의 이용기회가 제한되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경력이 긴 집단, 음악 전공 집단이 상대적으

로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이 긴 집단과 연령이 높은 집단은 수입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 경력이 6년 이상인 집단의

경우, 대형 공연장 공연 기회가 많으며, 음악 활동 수와

수입이 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나는것으로정리된다. 이

는 인디뮤지션은 적어도 6년 이상을 버스킹이나 소극

장 공연을 통해, 간간히 수용자와 만나면서 저소득을

견뎌내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문제는 6년 이상의 경

력을 지닌 인디뮤지션 조차 저소득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60만 원 정도

로, 일상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음악 활동 수입이 인디뮤지션의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이 인디뮤지

션이라는 궤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경제적 풍요

로움은 포기했음을 시사하며, 어차피 생존을 유지하기

힘든 음악 수입에 의지하기 보다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와 레슨 강사를 오가며씩씩하게 뮤지션의 삶을개척하

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인디뮤지션을

지원하기 위한제도가 2011년대대적 공포를통해 도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혜 경험은 인디뮤지션의

만족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공적 지원이 수혜자들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며, 실지

로 지원의영향력이미미한 탓일 수도있다. 물론 몇 가

지 지원 제도가 전체 인디뮤지션의 만족감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

자들에게 체감되는 효용이 낮다면 제도적 개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에게 인디뮤지션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요

인은 음악 활동 횟수와 사회의 인정으로 나타났다. 음

악 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고 느낄수록 예술인으로서의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다양한 공연 기회 확충에 인디뮤지션 정책의 초

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디뮤지션을 위한 교육

제도 확충이나 해외 공연 기회와 같은 거창한지원제도

의 도입도 필요하겠지만, 이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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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고있는 인디뮤지션들이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대

중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와 별도

의 심층 인터뷰를진행한바에 의하면,1 인디채널 등 공

식 창구설립을 통해 대중에게노출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즉,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중

과의 조우 기회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디뮤지션들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이는 인디뮤지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오프라인 공

연 기회부터, 작게는 통신사 음원 서비스에 인디뮤지션

카테고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까지 세밀한 정책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 인디뮤지션 지원 제도는 시장과 시민 등

다양한영역에서 제공되는 지원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공적

지원은다수의 뮤지션이 광범위하게 체감할수 있는 규

모로 이행되기 어려우며, 수혜자들에게도 유효한 만족

감을 주기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32]. 정부가 모

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무모한 책임감, 혹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고와 결별하고, 다양한 부문과

의 조율을 통해 인디뮤지션의 창작을 독려해야할 것이

다. 특히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부분별한 공적

지원의 확대는 지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의하

면, 실질적으로 음악하기 좋은 공연장이 부족할 뿐, 뮤

지션들이 설 수 있는 무대는 충분하며, 인디뮤지션을

위한 문화지구 설립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전망한

다. 문화지구 설립은 불필요한 지대 상승만 유도할 뿐

뮤지션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

부가 무료공연 등을 확대하는 것은 공연 시장 구조의

건전성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할

것이라 지적한다.

셋째, 인디뮤지션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을 모색

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지원뿐만 아니라, 클라

우딩 펀딩 등 대안적인 재원이인디뮤지션분야에서 활

1 전문가는 심층인터뷰는 인디레이블대표(남/40대), 실용음악과교수

(남/40대), 지상파방송음악프로그램 PD(남/30대)의 총 3인과실시하

였으며, 2015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해야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강자이지만, 사회적 약자인 인디뮤지션들이 기

본적인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예술인복지제

도를 확충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직접 지원보다는 음

원 수익 구조의 정상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주장하

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디뮤지션 시장의 선순환적 구조

변화가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지원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성과에 그칠 수 있음을 알 수있다. 다양한 플

랫폼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한 대중과의 조우 기회

확대, 음악의 다양성을 향유하는 사회 분위기 확충, 음

원 수익 구조의 정상화노력이 지원사업과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문화지구 도입이나 무료 공

연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창의력이재산이 되고, 다양성이힘이 되는 시대이다.

우리 사회의한 켠에 머물던 인디뮤지션들이 보다 건강

하게 활동하고, 직업인으로서 자존감을 지니게 되는 것

은 우리 사회 가 바람직한 방향으로진보하는데보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력을 얻고, 정

책을 위한 지혜가 모여가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모집단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인디뮤지션

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가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

하여 인디뮤지션 리스트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들이 국내 인디뮤지션을 대표한다고 확신하기 어려

우며,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문제로 직결된다. 인디

뮤지션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지니고

있는 표본의 대표성, 일반화의 문제가 본 연구에서도

반복되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들을 통해 검증되고 개선되기를 기대

하며, 인디뮤지션 개인의 삶과 지원제도의 평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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